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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대 초 선교사가 촬영한 산지천 하류 풍경 왼쪽 위로 공신정 건물이 보인다 사진 사1900 . . =

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수록

지난해 공신정 터 제주기상청 신청사 건립 논란 불거져

청사 건립 철회되고 제주성 정비계획 공신정 복원 추진·

역사문화 경승지로서 경관 살리도록 큰 틀서 접근해야

일제가 허문 것은 성문과 성곽만이 아니다 제주성과 관련된 유서깊은 건물과 누각들도 일제강. 

점기에 차례차례 헐렸다 제주성이 해체되고 문루가 파괴되면서 고유의 역사문화경관은 차츰 . 

사라지기 시작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한 왜곡된 . . 

역사문화 경관은 현재까지도 천년 고도 제주시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. 

국적불명의 도시경관이 제주성 훼손 철거와 함께 형성되기 시작했다.

지난 해 학술문화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첨예한 논란이 불거졌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

제주성의 대표적인 누정이었던 공신정 터에 제주기상청 청사신축 문제였다 공신정 문제는 일. 

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제주성 허물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.



공신정의 약사를 통해 제주성 수난사를 들여다보자 공신정은 원래 년 효종 목사 이원. 1653 ( 4) 

진이 산지천 하류의 무너진 북수구를 복구하면서 그 위에 문루를 세워 공신루 라 한 것( )拱辰樓

이 처음이다 북수구는 현재 복개된 산지천의 북성교 근처에 있었다 공신루 이전 북수구에 있. . 

던 문루는 죽서루라고 하였으나 이원진 목사가 중건하면서 공신루라 하였다 이후에도 북수구. 

는 몇 차례 개축을 거듭했다.

공신루는 년 순조 에 한정운 목사에 의해 중건되면서 공신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신1808 ( 8) . 

정이 북수구에서 삼천서당 북쪽인 현재의 제주기상청 인근으로 옮겨진 것은 년 순조 1831 ( 31)

이다 이예연 목사가 홍수 때마다 홍문과 누정이 무너지고 물길이 가까이 있어서 이로 인한 백. 

성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이건한 것이다 공신정은 이후 년과 년에 이어 년 . 1848 1884 1904

홍종우 목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중수된다.

공신정이 일제에 의해 헐리게 된 것은 년이다 일제는 내선일체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국 1928 . 

각지에 일본식 신사를 조성하게 된다 제주신사 를 세우면서 공신정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제. ' ' . 

주신사는 년 광복을 이루기까지 존치했으나 그 해 월 건입동 청년들에 의해 부숴진 것1945 10

으로 알려진다 일제는 공신정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신사를 짓기까지 한 것이다. . 

공신정 터는 광복 후에는 적산 으로 분류되기도 했다' ' .

지난해 모 다원에 방치돼 있던 공신정 주춧돌을 제주목관아로 옮기고 있다 이윤형기자. 

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년에는 제주중앙교회가 들어섰다 당시도 제주읍내의 유림과 원로1956 . 

들은 조선시대 유명한 정자인 공신정이 있던 명승지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

했다 당시 교회측은 명승지 주변경관을 철저히 보존하겠다는 설득 끝에 년 교회를 신축. 1956



할 수 있었다 교회는 지난 해 제주기상청이 청사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곳으로 . 

이전한 상태이다.

공신정은 일제강점기까지 존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단지 년대 . 1900

초 제주를 방문한 선교사가 남긴 흑백사진에 공신정이 현재의 제주기상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

는 것을 볼 수 있다.

여기에 일제가 공신정을 허무는 과정에서 나온 건물 주춧돌이 있다 공신정 주춧돌에도 우여곡. 

절이 있다 주춧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마당 구석에 있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관심. . 

부족 등으로 한 다원에 옮겨졌다가 지난해에야 본보 보도로 소재지가 파악돼 현재 제주목관아

에 옮겨진 상태이다 본보 년 월 일자 면. ( 2013 11 25 5 )

또한 기상청 주변에는 공신정 주춧돌이 화분으로 쓰이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공신정 규모 . 

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다 복원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귀중한 유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

는 것이다 이처럼 공신정 사례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주성 훼철과정을 상. 

징적으로 보여준다.

제주시내 주택가에 방치된 채 화분으로 쓰이

고 있는 공신정 주춧돌 이윤형기자. 



년부터 제주에서 년 동안 유배했던 운양 김윤식은 유배생활을 기록한 속음청사 에서 공1897 4 『 』

신정과 북수구 일대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.

제방 위에는 파란 버드나무가 빙 둘러있고 언덕 위에는 사람 사는 집이 있어 복숭아꽃이 곳"

곳마다 활짝 피었다 그림과 같은 경치이다 정자 공신정 밑에는 세 곳에서 물이 솟는데 샘물 . . ( ) 

맛이 아주 뛰어나서 이 정자가 이름이 나게 된 것이다 라고 찬탄했다" .

한 시대를 풍미한 노정객의 눈에도 공신정과 북수구 일대의 경치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.

공신정 터는 제주기상청이 청사신축을 철회하고 보존키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. 

일제에 의해 사라져버린 공신정 복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.

제주도와 제주시는 제주성 정비계획과 함께 공신정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단. 

지 공신정 누정 하나를 복원하기보다는 제주성 최고의 역사문화 경승지로서의 경관을 살릴 수 

있도록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공신정 복원은 일제에 의해 훼철된 제주. 

성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존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

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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